
	  

Dold의원 ,	  하원	 코리아	 코카스	 회원	 가입 	  

(Dold의원이)	  코리아	 	  코카스	 멤버로서의	 	  첫	 번째	 
법안은	 	  한국과	 정책적인	 공동체로써	 	  사업과	 제조업을	 확장	 

시키는	 법안에	 공동	 스폰서가	 되는	 것이다 .	  

	  

Washington,	  D.C.	  –	  Robert	  Dold일리노이	 하원의원	  (일리노이	  10지역구)	  은	 
지난	 주	 김상일	 시카고	 총영사와의	 	  회담에	 이어	 	  하원	  	  코리아	 코카스에	 
가입함으로써	 Partner	  with	  Korea	  Act	  	  법안에	 관한	 초당파적인	 스폰서	 된	 
것을	 오늘	 발표했다.	  

“돌드의원은	 “나는	 일리노이	  10지역구의	 한인들의	 문제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하원	 한국	 코카스에	 가입했습니다.	  “	  	  “나는	 한국	 자유무역협상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한인	 컴뮤니티와	 함께	 일	 
해왔습니다.	  	  	  한국	 코카스의	 일원으로써	 앞으로	 나는	 이민법	 개정과	 정신대의	 
아픔을	 일본이	 인정하는	 것과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코카스	 회원들과	 함께	 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코리아	 코카스	 멤버로서	 돌드의원의	 첫	 번째	 법안은	  the	  Partner	  with	  Korea	  
법안인	  HR.	  1017을	 다른	 의원과	 함께	 스폰서	 하는	 것입니다.	  	  이	  H.R.	  1019	  
법안은	  	  높은	 기술	 분야의	 한국국적	 소유자들을	 위하여	 	  고	 기술	 노동	 비자,	  
EB-‐4를	 	  	  15,000	  까지	 허락함으로써	 (이들이)	  사업과	 제조업(에	 종사	 할)	  
기회를	 대폭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다른	 자유무역	 협상	 



파트너	 나라들에게	 부여하는	 여러	 가지	 노동비자를	 
한국사람들에게도	 	  적용할	 	  것입니다.	  	  	  이	 비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장이	 
보장된	 전문교육을	 받은	 자로써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이	 
법안은	 미국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비자	 소유자들이	 차지	 하지	 
않도록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10	  지역구는	 미국	 전체에서	 	  3번째로	 제조업이	 많은	 지역으로써	 	  많은	 
회사에서	 특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제조업	 회사의	 본거지	 
입니다.	  	  “	  	  	  “이	  Partner	  with	  Korea	  법안은	 미국	 수출을	 적어도	  $10	  billion을	 
증가	 시킴으로써	 10	  지역구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	 	  직업을	 창조하며	 
제조업	 기회를	 증강시킬	 것입니다.	  “라고	  Dold의원은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상은	  2011년에	 하원에서	 통과되어	  2012년	  3월에	 
시행에	 들어	 갔다.	  	  이	 자유무역협상은	 (미국이)	  한국시장에	 들어	 가는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두	 나라에서	 높은	 기술자들이	 직업을	 가질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